
 

 

  

 

 

 

 

 

● 추석 위령미사 신청  

 9월 8일(일) 주일에 추석 위령미사가 있습니다. 부모님, 가족 

그리고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    
 

●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  

 일시 : 10월 24일(목) - 27일(일) 

 장소 : 뉴턴 수도원 

 문의 :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
 

● 성가책 판매  

 소 : $25,   대 : $30  
 

● 성모님 꽃 봉헌  

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, 
 

● 2019년 성지 순례 

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

 장소 : 터키, 그리스 12일       

 날짜 : 9월 30일(월) - 10월 11일(금) 

 비용 : 3,195불 (필라델피아 출발)      

 문의 : 윤모니카 회장(254-289-1682) 
 

●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

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 

 <이관우 바오로 부제, 이길자 데레사, 배향숙 루시아,  

  한 베드로, 이매향 도나타>  

 
 

 

 

 
 

 

  

  

 
 
 

 
 

제노베파 

제노베파 

마틸다 

● 구역 모임  

 1) 비오 구역 :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.  

 2) 글로리아 구역 : 9월 12일(목) 오후 6시 30분에 안우풍 부

르노 형제님 댁에서 구역 모임과 미사가 있습니다.  

 <안우풍 부르노 형제님, 오세환 라파엘 형제님 주관> 

 

연중 제21주일    2019. 8. 25 (다해)        제1505호   



 
예수님께 “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?”라고 묻는 어떤 사람

은 시대마다 거듭되어 온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이 질문

은 당시 라삐 학교들 안에서 제기되었고, 구원이나 멸망에 대

하여 몇몇 사람들을 고뇌하게 합니다. 예수님 당시의 라삐들

은 구원이 유다인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하는 데 일치하였지만, 

몇몇 라삐는 선택된 백성에 속하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것

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 

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

열정적으로 권고를 하십니다. “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

록 힘써라.” 사방에서 온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문의 비유

를 드시며, 이민족들에게 나라와 복음이 열려 있음을 설명하

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다는 사실에 근

거를 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십니다.  

오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와 구원받는 것의 어려움

을 말하며, 메시아 잔치를 예언하는 표상으로 상징되는 구원

의 보편성을 보여 줍니다.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나라로 이끄

는 문이 모든 이에게 좁다고 이르십니다. 

마태오 복음의 병행 구절은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들려줍

니다. “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

어가는 자들이 많다.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

길은 얼마나 비좁은지,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”(마태 

7,13-14). 

나중에 온 이들, 곧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이방인들이 이스

라엘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. 하느

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

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. (안봉환 스테파노 신부)  

 < 8월 18일(일) >   
 

   봉헌금          $520.00          

   교무금          $200.00         김윤선(5,6), 이경실(5,6)       
 

  예물봉헌        $190.00 

 

     Total             $910.00 

  

입당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

제1독서 이사야서 66, 18-21 

화 답 송 ◎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. 

제2독서 히브리서 12, 5-7. 11-13 

복음  

환호송 

◎ 알렐루야. 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

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 ◎ 

복     음 † 루카 13, 22-30 

봉헌성가 340번 봉헌 

성체성가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

퇴장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

    

주   일 
연중 제21주일 

8월 25일 

연중 제22주일 

9월 1일 

연중 제23주일 

9월 8일 

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

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

봉 헌 자 권명자, 권선용 권선용, 권명자 이홍일, 김연자 

         평화의 기도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-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-  

 

오 주님,  

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. 
 
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, 

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, 

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. 
 

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, 

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, 

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. 
 

오 거룩하신 주님, 

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,  

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, 

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. 
 

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, 

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, 

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 
 

아멘. 


